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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다니엘 3장 13~18절 
- 제목 : “풀무불에서 구원 받는 은혜”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 마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대하20:12)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머리에 
핵무기의 위협을 이고 있고,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지고 있으며, 허리가 되어야 할 후손들은 출산저하로 인해 끊어질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더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악법 제정을 강하게 밀고 나가려는 세력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염려되는 시국이다.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해 본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염려될 때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서로 돌아보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가? 세상과 동행하는 신앙,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 중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 자들인가? 그리고 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다니엘 3:5b~6

* 다니엘 3:16~18
    * 다니엘 3:26, 28

2.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생명을 걸고 결단할 때, 그들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다니엘 3:24~25
    * 다니엘 3:28~29

· 삶의 열매를 거두며 
21세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악한 영들의 
소행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세속화로 왜곡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당신의 결단을 함께 나누어보라. 

· 본문 읽기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 말씀기도제목 
1.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외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비난과 수고로움을 겪어도 “기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2.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영적 어두움이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한국교회가 “풀무불 앞에서 생명을 거는 신앙”으로 영적인 몸부림을
    다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5대 정신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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